
조   전

  ‘은막의 별’ 배우 윤정희 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정희 님은 오랜 세월 빼어난 연기력과 예술혼을 보여

주시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계의 거물이십니다. 무대를 

떠난 뒤에도 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인이 남긴 탁월한 

성취와 빛나는 발자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시'를 비롯하여 고인께서 남기신 300여 편의 작품들과 

영화 같았던 고인의 삶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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